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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3. 8. 29.(화) 배포즉시 배포 2023. 8. 29.(화)

2024년 특허청 예산안 7,017억원 편성
- 지식재산권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-

-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지식재산 심사·평가체계(시스템) 혁신 -
- 국가핵심기술 등 지식재산 보호 기능 강화 -

-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투자 확대 등에 중점 투자 -

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2023년 대비 5.1%(373억원) 

감소한 7,017억원을 편성*했다고 밝혔다. 

   * 특허청 예산 : (’23년) 7,390억원 → (’24년 예산안) 7,017억원 (△373억원)

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감소*(△359억원)함에 따라 올해보다 

전체 규모는 축소됐으나,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·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

사업비는 올해보다 16억원 증가**한 3,63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.

   * 일반회계 전출금 : (’23) 1,525억원 → (’24년 예산안) 1,166억원 (△359억원)

  ** 주요사업비 : (’23) 3,618억원 → (’24년 예산안) 3,634억원 (+16억원)

❶지식재산권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

 강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의 수출 드라이브를 지원하기 위해 

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*(IP-

DESK)를 확대·개편하고,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종합

지원을 확대**한다.

   * 해외지식재산센터 : (’23년) 33억원, 11개국 지원 → (’24년 예산안) 54억원, 40개국 

지원 (+21억원, +29개국)

  ** IP기반 해외진출지원 : (’23년) 117억원, 673개社 → (’24년 예산안) 140억원, 

808개社 (+23억원, +135개社)

❷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지식재산 심사·평가체계(시스템) 혁신

 특허청 본연의 기능인 심사·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

(AI)을 활용한 특허검색·분류 서비스 모델을 연구*하고, 지식재산 시장의 

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식재산(IP) 거래·이전용 가치평가 체계

(시스템)를 마련**한다.

   * 인공지능(AI)기반 특허행정 혁신 : (’23년) 19억원 → (’24년 예산안) 20억원

  ** 지식재산 활용·확산 기반 시설(인프라) 구축 : (’24년 예산안) 9억원(신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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❸국가핵심기술 등 지식재산 보호 기능 강화

 국가핵심기술·방산기술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파악·관리하는 

예산을 증액 편성*하고, 영업비밀 보호 상담(컨설팅) 대상도 국가전략기술 

연구개발(R&D)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**한다. 적극행정을 통해 지식재산 

분쟁의 빠른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도 확대***한다.

   * 국가핵심기술 특허관리체계 : (’23년) 23억원 → (’24년 예산안) 34억원

  ** 영업비밀 보호 상담(컨설팅) : (’23년) 25억원 → (’24년 예산안) 32억원

 *** 분쟁조정위원회 운영: (’23년) 3억원 → (’24년 예산안) 6억원

❹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투자 확대

 지식재산 융합 전공·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중점대학을 전국단위로 확대*하고

(6개 대학 → 9개 대학), 중부권 지역발명교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광역

발명교육센터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편성**했다.

   *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: (’23년) 44억원, 6개대학 → (’24년 예산안) 66억원, 

9개대학 (+22억원, +3개대학)

  ** 광역발명교육센터 : (’23년) 6억원(설계비) 

                       → (’24년 예산안) 10억원(1년차 공사비, 3개년 공사비 47억원)

 특허청의 ｢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｣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·예결위 

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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